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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검은 천사/떠오르는 새벽빛 
(Black Angel/Aurora Consurgens  c. 1420)

(양피지에 수채화 파리 국립 도서관 소장)

서양 미술사에는 흑인에 대한 묘사나 언급이 별로 

없다. 고대 에티오피아나 이집트 사람들이 간혹 흑

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아주 드물고, 현실 속의 

인물을 본격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중세 이후

의 미술에서도 흑인의 이미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. 

현실 속의 흑인 묘사는 거의 없지만 특이하게도 검

은 성모 마리아나 흑인의 모습으로 묘사된 천사의 

이미지가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. 성모 마리아 이미

지의 경우 조각상이 대부분인데, 원래부터 검은 마

리아로 만들었다는 의견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

되었거나 성도들의 촛불 연기에 그을렸다는 의견이 

더 우세하다. 그에 반해, 검은 천사의 경우는 처음부

터 흑인의 모습으로 제작된 이미지 임을 뚜렷이 알

아볼 수 있다.

15세기 연금술 논고인‘떠오르는 새벽빛 (Aurora 

Consurgens)’은 10세기의 아랍 연금술사 이븐 우마

(Ibn Umayl)의 저서‘은빛 물 (Silvery Waters)’의 라

틴어 번역서에 첨부한 주석서이다. 저자가 토마스 아

퀴나스라고 추정되고 마지막 부분에 성경의‘아가서

(Song of Songs)’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져 있어서 더 

유명해졌다. 

동시대의 유사한 문서들과 달리 이 주석서에는 약 

37개의 세밀화가 따라온다. 수채화로 된 그 그림들

은 인간과 동물로 묘사된 연금술 상징들과 그 상징

들의 연관성들로 이루어져 있다. 여기 나오는 그림들 

중에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초기 그리스 연금술 상

징들도 등장한다고 한다. 

피부가 검은 짧은 곱슬머리 흑인 소녀로 그려진‘검

은 천사’는 37개 세밀화 중의 하나이다. 초록 날개를 

활짝 펴고 웅크린 뱀처럼 보이는 검은 땅을 밟고 서 

있는 소녀는 자신의 몸을 열어 보인다. 그 속에는 단

검이 소녀의 몸통을 이루듯 서 있고, 뱀이 단검을 휘

감고 있다. 소녀의 몸에서는 빛살 무늬로 표현된 빛

이 뿜어져 나오고, 소녀는 큰 눈을 뜨고 오른쪽을 응

시한다.

신비한 이 그림은 연금술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. 

대략‘의인화된 인간 정신과 의식의 이미지로 이는 

연금술의 과정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이끌어

낼 수 있다’고 해석한다. 연금술적 디테일을 고려하

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파헤쳐 잊혀지고 억압된 진정

한 자신을 이끌어낸다는 변화의 이미지는 그 자체만

으로 충분히 강렬하다. 

《김동백》  


